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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condary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th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data of 345 secondary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nationwide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F-test with SPSS

24.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zed that current schools lacked the time to organiz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61.1%) and the number of teachers (53%). Most of them have participated (62.0%) and were very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4.47, 89.9%).

Second,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were awar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more than the average (3.34),

and more negative (52.8%) than positive (37.7%). As a positive influence, students recognized career choices (3.88) and deepened

professional content in their major fields (3.81).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impact was the decrease in choice due to 

non-entry subjects (3.90) and the difficulty in moving teachers to school (3.57).

Third, in order to stably respond to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rdinating career elective courses (4.51),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elective courses (4.46), separating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4.45), and providing training on evaluation

methods and applications (4.44).

This study would be useful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Key words: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교사 인식(teacher's perception), 기술⋅가정(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선택과목(elective course), 학교교육과정 편성(organization of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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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과정 편성은 단위학교의 연간 교육활동을 계획하

고 설계하는 설계도로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근본

이며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고교학점제 등의 학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단위 학교 교육과

정의 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국가수준교육과정

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Kwon & Kim, 2012), 교원 

수급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

설 과목 규모, 현 교원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학생 수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원의 증원 규모를 산출

(Ministry of Education [MOE], 2017)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

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교과 교육차원에서는 

이 둘의 관련성을 민감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가정과 교원 수급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등학

교의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목 편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에서 기술⋅가정과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은 교육과정 실천 행위로서 그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술⋅가정과 교사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는가는 장

기적으로 학습자들의 기술⋅가정과에 대한 교과경험 및 교원 

양성⋅임용⋅연수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수준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2017년 교육부에서 초⋅

중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되었

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으로 입시와 수능에 종

속된 고교 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줄세우기식 평가

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찾았다. 즉,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작용하여 안정적인 고교체

제 개편과 고교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MOE(2017)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학생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최대한 학교 내에

서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공동 교육과정, 지역 사회 연계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의 개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

점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MOE(2017)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

고 밝혔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 변화의 열쇠이며, 교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없이 효과

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Borg, 2006; Hargreaves 1994, 

as cited Shin, 2019, p. 4.). 그러나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나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추진 방

향 및 도입쟁점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현장의 실행주체

인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Shin, 2019).

기술⋅가정 교과는 초등학교에는 ‘실과’, 중학교의 ‘기술⋅

가정’, 고등학교의 일반선택과목인 ‘기술⋅가정’과 진로선택

과목인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창의경영, 해양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이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다(MOE, 2015).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교과 편성과 관련된 연구로 Lim(2018)

과 Park(2017)의 연구가 있다.

Lim(2018)은 학교알리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

탕으로 기술⋅가정과 선택 교과목에 대하여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표시과목별 고등학교 교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학년도의 전국 일반계고 숫자와 대비하여 기술⋅

가정 과목은 2016학년도는 95.5%(1476/1545), 2017학년도는 

87.7%(1365/1556), 2018학년도는 80.1%(1246/1556) 정도로 기

술⋅가정의 편성 운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기술⋅가정 교과를 

운영하고 2학년이나 3학년에서 기술과의 진로선택과목이 편

성되거나 과목 개설 및 수업시수가 증가된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로 제시한 두 

학교 모두 기술과 교사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과교육과정 편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문제를 해결하

려는 의지와 도전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이 시작되었음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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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Park(2017)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 강조되는 4차 산

업혁명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 교육과정 편성 방안

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제 1차 교육과정시기에 단일 과목으

로 편성되었던 ‘영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15개로 분화

된 것에 비해, 제 1차 교육과정기 이전부터 가사, 재봉, 수예, 

실업의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가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기술⋅가정’의 일부분과 ‘가정과학’으로 오히려 과목수가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정 계열 선택 과목 수의 

축소는 학생들에게는 가정교과에 대한 선택 기회를 감소시키

고, 대학교육에서는 가정 계열 관련 학과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Park(2017)은 가정계열 교과 분화를 통한 고등학교 

가정과 선택과목의 다양화⋅전문화를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두 연구(Lim, 2018; Park, 2017) 모두 기술, 

가정 전공 교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현행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기술⋅가정 교과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의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

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기술⋅가정 선택과목의 적합성과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관련 문헌 고찰

1.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편성

초⋅중등교육법(2018)의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는 교

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학교

에서는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2018) 제23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

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커다란 밑그

림으로서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

역수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는 교육과정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단위학교는 이를 

토대로 해당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개발하며 실

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Kwon & Kim, 2012).

가.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과정의 지방 분권화가 도입되기 시

작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가정’ 교과는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

업, 진로⋅직업’이 편제되어 있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으

로 개정되면서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변경되었다. 선택

형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변

화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

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되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편성되었다.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은 고등학교 전체 3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

되어 필수로 이수되었던 기술⋅가정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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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차

[제1997-15호]

2007 개정

[제2007-79호]

2009 개정

[제2011-361호]

2015 개정

[제2015-74호]

편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2년)

◆보통 교과에 기술⋅

가정이 속하며 선택

과목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2년)

◆보통 교과에 기술⋅가

정이 속하며 선택과

목임

◆보통 교과는 기본과목, 일반 

과목, 심화과목으로 구분함

◆교과 영역은 ‘생활⋅교양’

에 속함

◆교과(군)은 기술⋅가정/제

2외국어한문/교양에 속함

◆교과 영역은 ‘생활⋅교양’에 속함

◆교과(군)은 기술⋅가정/제2외국

어한문/교양에 속함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분함

시간(단위) 

배당 기준

◆1단위는 50분 수업 기

준 17주 동안 이수하

는 수업량

◆1단위는 50분 수업 기

준 17주 동안 이수하

는 수업량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

회 이수하는 수업량

◆필수 이수 단위 수는 교과

(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서 16단위임

◆교과 영역별로 균형 있게 

편성⋅운영함

◆기본 단위 수 5단위이며 과

목별 3단위 범위 내에서 증

감 운영 가능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 이

수하는 수업량

◆필수 이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의 ‘최소 이수 단위’로서 ‘생활교양

(16)’은 12단위이상 이수 권장

◆선택과목 기본 단위 수는 5단위

이며 일반선택은 2단위 범위 내

에서, 진로선택은 3단위 내에서 

증감 편성⋅운영 가능

선택

과목

국민공통/

기본/공통
기술⋅가정(6) 기술⋅가정(6) - -

일반 정보와 컴퓨터(4)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6과목 각 6단위)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심화

(진로)

농업 과학, 공업 기술, 

기업 경영, 해양 과학, 

가정 과학

(5과목 각 6단위)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경영 일반, 해양 과학, 정보

(6과목)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6과목)

Source: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ncic.kice.re.kr) Reprocessing Data.

Table 1. Changes in high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rganization and time dividend standards

로 편성되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군)은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와 중학교의 실과(기술⋅가정)이 과학 교과와 같은 교과(군)

으로 묶여 있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는 ‘생활⋅교양’ 영역에 

편제되어 위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기술⋅가정 교과(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이 없어 같

은 교과 영역에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선택과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고, 2007 개정 교육과

정은 일반과 심화선택의 구분이 없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

정은 기본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개정 때마다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기술⋅가정과의 경우 ‘기술⋅가정’ 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와 일반 선택과목으로, 심화(진로) 선택과목으로 ‘가정 

과학’을 비롯한 5~6개 과목이 명칭만 조금씩 바뀌면서 유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

택과목은 대학전공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선택 과목이 구성되

어야 하나 ‘지식재산일반’의 선택과목만 추가되고, 나머지 과

목은 6차 교육과정 이전과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편제 및 편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 관련 선행 연구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편성과 운영이

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연구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면,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을 고찰한 연구(Kwon & Kim, 2012),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실태와 인식, 사례를 조사한 연구(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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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im, 2010; Lee, 2014), 교과별로 특정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사례, 인식 등을 조사한 연구(Lim, 2018; Park, 

2017; Shin & Kwak, 2019; Yu, 2018)가 있다.

Kim(2010)은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

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중등교사 80% 

이상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구가 조직되어 있음을 알

고 있었다.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

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등의 경우 ‘많이 반영되는 편’ 39.4%, 

‘조금 반영됨’에 38%로 응답하여 초등학교에 비해 반영률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평교사에 비해 부장교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력

별로는 15년 이하의 교사보다 16년 이상인 교사들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등의 경우, 응답자의 59.2%가 바

람직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의 주체가 일반

교사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현 재직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

성⋅운영 계획 수립의 주체는 57.7%가 교무부장이라고 응답

하였다.

Han(2012)은 과학, 영어, 예술⋅체육 교과중점 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안을 수집⋅분석

하여 교과중점 고등학교의 내실화 방안으로 ‘학생맞춤형 교

육과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Lee(2014)는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질 높은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토대

로 교육과정이 편성’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교과협의

회를 통한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Shin과 Kwak(2019)은 2018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

운영되고 있는 통합과학 과목의 편성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

다.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비례층화표집으로 

309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통합과학 담당 교사 258명

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 학교별 통합과학 편성 단위수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8단위

를 운영하는 학교가 51.2%, 6단위를 운영하는 학교가 44.8%임

을 확인하였다.

Yu(2018)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일반 고등학교 체육교

사들의 인식과 학교별 선택 과목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을 필수 이수단위인 10단위

부터 12단위로 편성⋅운영하고 있었고, 1학년에서는 ‘체육’, 

2학년에는 ‘운동과 건강’, 3학년에는 ‘스포츠 생활’ 과목을 주

로 개설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가정 교과에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Lim(2017)은 일반 

고등학교의 기술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경기도의 2개 

고등학교의 사례를 종합하면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

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 내실화 및 이를 

통한 학생과 교육과정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타 교과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전 학년에 걸쳐 기술과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하게 됨으로써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과목 수와 수업 시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기술⋅가정 교과의 편성 및 

운영 실태 조사와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 

편성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Park(2017)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교과는 선택과목 수가 

증가된 것에 비해 가정 계열은 선택과목 수가 오히려 축소된 

것을 확인하고,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제안

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교사의 적극적

인 교육과정 실천행위로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가. 고교학점제의 개념

현행 교육과정 이수제도를 살펴보면, 초중학교는 학년제

이고, 고등학교는 단위제이며, 대학교는 학점제이다. 학년제

(graded school system)는 학교의 수업 연한을 1년 단위로 구분⋅

편성하면서 입학⋅진급⋅졸업이 결정되는 제도로서 초중등

교육법(2018) 제26조(학년제)에서는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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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학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의 단위

제(unit system)는 주당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

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1단위는 50분

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안내하고 있

다. 현재 고등학교는 3년간 204단위(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

험활동 24단위)를 출석 시간의 2/3만 채우면 이수하는 양적인 

시스템이다. 반면 학점제(credit system)는 대학에서 개별 과목

의 이수 학점과 등록 학기를 누적하여 졸업을 인정하는 학사

관리 제도이다(Hong, 2018).

Sung(2019)은 사실상 학점제나 단위제나 모두 학점(credits)

으로 환원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한국에서 그것이 사용되고 이해되는 방

식은 다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점제’란 용어는 학점은행제

와 같이 유연한 학점 교류 체제에 대해 이해시키기 쉽고, ‘대학

에서처럼’ 최소한의 필수 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개념

이라고 해석하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

금씩 다르다.

Gu와 Namgung(2011)은 고교 교육과정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이수단위(출석기준)만이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문

제점을 환기시키면서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고교 단위제

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학점

제를 “교과별 이수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

함으로써 각 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

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the credit[unit] 

system)”(Gu & Namgung, p. 3)로 정의하였다. Lee 외(2017)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를 학습자의 수준⋅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규정하고, 학

점제란 “교과(과목)의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이수 학

점을 부여함으로써, 교과(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최소 졸업

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p. 28)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MOE(2017)는 “학점제는 학

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

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p. 3)라고 기본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 Kim, Lee, Cho, Lee와 Lim(2018)은 고교학점제를 “학

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과목별 이수기준을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안)”(p. 23)으로 정의하였다. Hong(2018)

은 고교학점제를 “개별 과목에 부여된 학점의 성공적 이수와 

등록학기를 누적하여 학년을 진급하고 졸업에 이르는 학사관

리제도”(p. 708)라고 정의하면서, 중요 요건을 과목이수요건, 

학년진급요건, 졸업요건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이수, 

학점 누적, 진급 및 졸업’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하면서 학자들

에 따라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이기에 다양한 과목

이 교육과정 편성 시 개설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강 신청, 학생 참여형 수업, 수업과 연계한 평

가, 과목 이수/미이수 요건과 학점 취득, 진급과 졸업 기준과 

실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실천 과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논의하

고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나. 고교학점제의 추진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 전면 시행할 것을 

예고(MOE, 2017)하였다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부

분 도입과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

로 시행한다고 <Table 2>와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MOE, 2018a).

3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는 2022년 까지 고교학점제

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생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에는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학점제로의 전환,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등의 고교학점제의 제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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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1차 연구⋅선도학교

※ 매년 말 성과분석 실시

2차 연구⋅선도학교

※ 매년 말 성과분석 실시

학점제

제도개선

정책연구

※ 교육과정⋅평가, 

교원⋅시설 등

종합 

추진계획 

마련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학점제

본격 시행

교

육

과

정

2015 

부분

개정

정책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일부 수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면 

개정

개정 발의 및

기초연구

총론 확정, 

교과교육 

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Source: 2022 School admission system reorganization plan and high school education innovation direction.

Table 2. Road map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분 도입한다. 3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선택 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

정하고,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다.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 연구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 발표를 하자,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KFTA], 2017)에서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이 

42.6%인 것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이 47.4%로 약간 더 많았다. 

고교학점제에 긍정적인 입장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맞춤

형 교육 강화(65.2%), 학생에게 교과선택권 부여(17.5%), 학생

들의 학습 및 입시부담 경감(12.5%)을 이유로 들었고, 고교학

점제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의 이유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

로 쏠릴 우려(43.2%)와 교사 및 학교시설 부족(34.8%), 대도

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발생 심화(13.6%)였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의 개선,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병행, 고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Lee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고등학교 교

사 총 1,608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

은 ‘필요하다’ 37.4%, ‘보통’ 35.6%, ‘필요하지 않다’ 26.4%의 

의견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KFTA(2017)의 응답과 동일하게 ‘학생의 적성, 진로, 

수준에 맞는 과목의 선택권 확대 가능’을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77.4%).

Kim 외(2018)의 연구에서는 고교 교원, 장학사, 연구사, 대

학교수 및 연구자 등 총 10,55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가 

정의한 학점제 구성 요소(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과목 

이수 기준 설정, 졸업 요건 규정) 중 고교학점제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Shin(2019)의 연구 결과, 교직 경력이 10년 이하의 교사들

은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가 낮아도 수용 태도가 높아 긍정

적이고 변화에 포용적인 양상을 보였고, 교직 경력이 높은 교

사들은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수용 태도

가 낮은 편이었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Choi(2019)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 재직 중

인 교사 649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5점 만점에 3.86 수준으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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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설정

문헌

고찰

조사

도구

개발

조사

도구

검토

연구 

대상

선정

표집

설문

조사

실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코딩

통계 및 

분석

결과

해석

결론 도출

및 제언

Figure 1. Research procedure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였지만 고교학점제의 정착 가능성에 대

해서는 78.7%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

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경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성공적으

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1~5년 경력의 

초임교사(M=3.08)가 6~38년 경력의 중진 교사들(M=2.91)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2.048, p=.041).

Hong(2018)은 고교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연구로, 고

교 교원들의 학점제 인식 조사연구, 고교에 개설할만한 계열

과 과정의 종류와 진로별⋅과정별 핵심교과목 연구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차기 교육

과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가정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Figure 1>과 

같은 연구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조사 도구의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

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은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절차, 기술⋅가정과 교사

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참여, 고교학점제에 관한 교육부 정

책 문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계획서 등의 문서를 참조하여 

조사 내용을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에 대하여 기술교육전문가 

1인, 가정교육전문가 1인, 고등학교 교사 1인으로부터 조사내

용과 응답형식에 대하여 내용 검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도구를 만들고, 온라인 설문조사 구축 사이트

(Surveymonkey)를 활용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구동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가상응

답 방식으로 설문응답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3.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이다. 학

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에서 제공하는 2018년

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자료에는 중학교의 경우 ‘과학/기술

⋅가정/정보’ 교과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생

활교양/기술⋅가정/제2외국어’로 통합되어 자료가 제공되어 

정확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도 상반기 전국의 중학교의 수(3,254개교)와 고등학교

의 수(2,402개교)를 합한 5,656개교를 기준으로 최소 1명의 교

사가 근무한다고 볼 때 연구 대상의 숫자는 5,000명을 넘는다

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표본

의 수는 모집단 크기와 신뢰수준(95%) 및 오차범위(5%)를 고

려하여 산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5,000명 이상일 

때 400명 이상의 표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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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학교

소재

대도시 136 39.4 재직

학교

중학교 246 71.3

중소도시 144 41.7 고등학교 99 28.8

읍면이하 65 18.8

지도

학년

중1 52 15.1

성별
남 85 24.6 중2 69 20.0

여 260 75.4 중3 125 36.2

표시

과목

기술 131 38.0 고1 93 27.0

가정 194 56.2 고2 4 1.2

기술가정 9 2.6 고3 2 0.6

기타 11 3.2

학급당

학생수

10명 미만 14 4.1

교직

경력

5년 미만 116 33.6 10명~20명 16 4.6

5년~10년 55 15.9 20명~30명 219 63.5

10년~15년 57 16.5 30명~40명 96 27.8

15년~20년 44 12.8

실습실

유형

(복수응답)

기술실 180 52.2

20년~25년 21 6.1 가정실 226 65.5

25년~30년 38 11.0 기술⋅가정실 90 26.1

30년 이상 14 4.1 컴퓨터실 133 38.6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45)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집 방법은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도구의 

내용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술교사 및 

가정교사의 성별 구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 1교사가 2개 학년을 평균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방법인 유의 표집 방법을 활용

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대상을 기술과 교사와 

가정과 교사로 이원화하여 설문 조사를 요청하였다. 기술과는 

전국기술교사 모임과 한국기술교육학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조사 목적과 설문조사 사이트 정보를 안내하도록 협조를 구하

였다. 가정과 역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

사를 위한 안내 메일 발송의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응답자 수는 총 436명으로 표본 

추출 기준인 400명 이상을 충족하였다.

5. 자료 분석 대상

수집된 자료(436명)중 불성실한 응답 및 결측(81명)을 제외

한 345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Table 3>과 

같이 응답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재직학교의 비율은 중학교(71.3%)가 고등학교(28.8%)보다 높

았다. 표시과목의 비율은 가정(56.2%)이 가장 높았고, 성별 

비율은 여교사(75.4%)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

른 비율은 5년 미만 교사(33.6%)가 높게 나타났고, 학급당 학

생 수 비율은 20명이상 30명 미만(63.5%)이 가장 높았다. 실습

실의 보유현황은 가정실(65.%), 기술실(52.2%), 기술⋅가정실

(2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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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의 인식 빈도, 비율 분석

2 기술⋅가정 선택과목의 적합성과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 기술 통계(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
성별,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

집단 간 차이 분석
t검정

지역 규모 F검증

Table 5. Analysis method by analysis content

순서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1 응답자 특성 8 1~8

2 현재 학교교육과정 편성 2 9~10

3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3 11~13

4 고교학점제 도입 1 18

5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영향 인식,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25 19~43

6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적합성 8 44~51

7 고교학점제 대비 방안 13 52~64

Table 4. Organization of survey tools

6.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Table 4>와 같다.

조사 도구는 크게 응답자 특성, 현재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에 따른 영향,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의 적합성, 고

교학점제 대비 방안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

용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

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24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차이검

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

시하면 <Table 5>와 같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참여에 대

한 인식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수와 

교사 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반 수 이상의 교사들이 기술⋅가정 시수

가 부족하고(61.1%), 기술⋅가정 담당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53.0%)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지역 규모, 표

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교육과

정 편성 시수와 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기술

⋅가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

이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비

율(62.0%)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38.0%)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기술⋅가정과 교사가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교과 교사로서 당연히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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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빈도 비율(%)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여부

(n=345)

참여함 214 62.0

참여 하지 않음 131 38.0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이유

(n=214)

학교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교과 담당교사는 당연히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33 62.1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위원이기 때문에 50 23.4

편성과정에 꼭 참여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24 11.2

기타 7 3.3

학교교육과정

편성 불참 이유

(n=131)

학교교육과정 편성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1 0.62

교육과정 편성과정이 공개되어있으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7 4.97

교육과정 편성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28 21.74

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5 72.67

Table 7. Current status and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N=345)

현재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수와 교사 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성 시수

매우 부족함 66 19.1

2.34 0.97

부족함 145 42.0

보통 88 25.5

충분함 41 11.9

매우 충분함 5 1.4

기술⋅가정과

교사 수

매우 부족함 58 16.8

2.49 1.00

부족함 125 36.2

보통 105 30.4

충분함 50 14.5

매우 충분함 7 2.0

Table 6. Perception of the number of hours of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teachers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N=345)

라는 응답(6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과정 편성 관련 

위원’이어서 참여하거나(23.4%), ‘자발적 참여 의지’에 따라 

참여(1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가정과 교사

가 교육과정 편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참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72.67%)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 미반영’의 경험으

로 불참한다는 응답(21.74%)도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인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술⋅가

정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위원(23.4%)으로

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담당교사로서 당연히

(62.1%), 꼭(11.2%)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실천 행위로 인식

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Table 8>과 같이 평균값(4.47/5.0)

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 의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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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참여할 의향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참여하지 않음 1 0.3

4.47 0.73

참여하지 않음 4 1.2

보통 30 8.7

참여함 106 30.7

반드시 참여함 204 59.1

Table 8.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future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N=345)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한 인식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혀 모름 11 3.2

3.34 0.94

모름 44 12.8

보통 142 41.2

알고 있음 113 32.8

매우 잘 알고 있음 35 10.1

Table 9.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학교급에 따른 고교학점제 도입 인식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고교학점제

도입 인식

중학교 재직 교사 246 3.22 0.92

-3.951
***

고등학교 재직 교사 99 3.65 0.92

계 345 3.34 0.94

***p<0.001

Table 10.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school level

2. 기술⋅가정과 교사의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인식

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가정과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분

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9>와 같이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41.2%)이 가장 많

고,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8%,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합이 42.9%로 보통 수준보다 높지만 고교학점

제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이 보통보다 약간 높아(3.34/5.0)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표시과목,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 교사

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참고).

이에 응답자 중 중학교 재직 교사가 많은 본 연구의 특성상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력이 큰 고교학점제를 

기술⋅가정과 관련 학회에서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영향 인식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1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응답

자의 과반수 이상(52.8%)이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기술⋅가정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KFT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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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영향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부정적 32 9.3

2.81 1.15

부정적 150 43.5

보통 33 9.6

긍정적 111 32.2

매우 긍정적 19 5.5

Table 11. Recognition of the impact of introducing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고교학점제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 1 5 3.81 1.02

학생진로 선택에 도움 1 5 3.88 1.0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요구 해소 1 5 3.72 1.06

교과목 인지도 개선 1 5 3.59 1.19

1학년 외 2, 3학년 교과목 편성 1 5 3.62 1.11

학생의 교과 수업태도 개선 1 5 3.44 1.23

교사의 학습공동체 결성 및 활동 증가 1 5 3.51 1.17

실습 관련 환경 개선 1 5 3.47 1.18

교과 관련 예산 증가 1 5 3.54 1.11

대학 수시전형에 활용 1 5 3.36 1.15

학부모 인식 개선 1 5 3.31 1.22

고등학교 배치희망 증가 1 5 3.52 1.10

Table 12. Predicting the positive impact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ith the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42.6%, 부정적인 답변이 

47.7%가 나온 것과 비교해볼 때, 기술⋅가정과 교사가 고교학

점제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37.7%)도 있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인식 결과에 대해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은 통계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은 <Table 12>와 같이 ‘학생진로 선택에 도움’(3.88/5.00)과 ‘희

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3.81)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교육적 요구 해소’(3.72), ‘1학년 

외 2, 3학년의 교과목 편성’(3.62), ‘교과목 인지도 개선’(3.59)

의 측면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기술⋅가정과의 다양

한 전문 분야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

움이 됨은 물론 교과목의 인지도 개선과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에서 2, 3학년에도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정과 전공 교사는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에 대하여 다른 전공의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 인식에 대하여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 지역 규모, 재직 학교급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ble 13>과 같이 교사

의 표시과목에 따라 가정과 전공 교사가 기술, 기술⋅가정 

등 타 표시과목 교사에 비하여 ‘희망 전공 전문 내용 심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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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에 대한 표시 과목의 차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

가정 194 3.65 1.09

-2.98 .003
**

가정 외(기술, 기술⋅가정) 151 3.98 0.90

계 345 3.81 1.02

** p<0.01

Table 13.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positive impact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adop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teacher qualification subjects

고교학점제가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입시 과목이 아니므로 선택이 감소 1 5 3.90 1.00

선택과목으로 교사의 전보가 어려워짐 1 5 3.57 1.06

교양차원으로 1학년에만 편성 1 5 3.03 1.06

학교 내 교사 수 감소 1 5 2.73 1.09

정보과목의 선택 증가 1 5 3.75 1.06

학부모 인식 개선이 안 됨 1 5 3.63 1.11

교사 전공 변경이 증가 1 5 3.58 1.10

고등학교 배치 희망 감소 1 5 3.44 1.04

실습 관련 환경이 축소 통합될 것임 1 5 3.22 1.09

교과 관련 예산의 감소 1 5 3.19 1.05

교수학습과 평가의 부담 증가 1 5 3.23 1.11

교사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증가 1 5 3.23 1.14

Table 14. Negative impact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N=345)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술⋅가정교과는 기계⋅로봇⋅자동차⋅

항공 우주 등의 공학계열과 식품영양⋅의복과 패션⋅주거⋅

소비자⋅아동 및 가족 등의 생활과학 분야의 다양한 심화 전

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취지

에 맞게 기술⋅가정 교과의 진로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이 기술⋅가정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부정적

인 영향으로는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선택 감소’(3.90/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과목 선택 증가’(3.75/5.00), ‘교사 

전보의 어려움’(3.57/5.00), ‘교사 전공 변경 증가’(3.58/5.00) 등

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4>의 결과에 대하여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인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에 맞추

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기술⋅가정과를 교양 과목

으로 1학년에 편성한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과목이 개설될 경우에 교사들의 학

교 이동(전보)의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므로 생활 및 근무 여건

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담당함으로써 요구되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부담

과 이와 관련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

적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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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과목으로서의 적합성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기술⋅가정 1 5 4.25 0.73

가정과학 1 5 3.69 0.86

공학일반 1 5 3.42 0.90

지식재산일반 1 5 3.37 1.01

정보 1 5 3.34 0.87

창의경영 1 5 3.16 0.81

농업생명과학 1 5 3.01 0.89

해양문화와 기술 1 5 2.89 0.84

Table 15. Applicability of high school credit program to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lectives (N=345)

3. 고등학교 기술⋅가정 선택과목의 적합성과 고교학점

제 대응 방향 인식

가. 기술⋅가정 선택과목에 대한 적합성

기술⋅가정과 교사들에게 2015 개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군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과

목으로서의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15>와 같이 

현재의 교과목 구조에서 가장 적합성이 높은 과목은 ‘기술⋅

가정(4.25/5.00)’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과학(3.69)’, ‘공학일반

(3.42)’, ‘지식재산일반(3.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의

경영(3.16)’, ‘농업생명과학(3.01)’, ‘해양문화와 기술(2.89)’은 

‘정보(3.34)’ 과목의 적합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되

는 과목은 ‘기술⋅가정’의 비율이 높고 ‘가정과학’이 일부 운

영되기 때문이며, 그 외 과목은 거의 선택이 되지 않고 있기에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5>의 결과에 대하여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 기술⋅가정과의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Table 16>과 같이 ‘기술⋅가정 교과 

진로선택과목의 명칭, 개수, 영역 등의 조정(4.51/5.00)’, ‘선택

과목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4.46)’, ‘기술과 가정의 

분리(4.45)’,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실습실 확보(4.44)’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4.44)’, 

‘선택과목 지도 자격의 명확한 규정(4.43)’,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성 함양 연수 제공(4.39)’을 통한 고교학점제 대응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실습에 필요한 예산 증액

(3.98)’과 ‘교과 인식 개선 홍보(3.65)’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응답자

의 특성(성별, 지역 규모, 표시과목, 재직 학교급)에 따른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성별, 지역 규모, 표시 

과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재직 학교급에 

따라서는 <Table 17>과 같이 일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선택과목 조정’

과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실습실 확보’에 대해서는 중학교 

재직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과 인식 개선 

홍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직 교사가 중학교 재직 교사보

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여 기

술⋅가정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할 사항은 첫째,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도록 진로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 선택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과 보급을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돕는 것, 셋째, 기술과 

가정영역을 분리하여 전공별 심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넷째, 다양한 선택과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환경(실습실 등) 조성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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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과목 조정(명칭, 개수, 영역) 1 5 4.51 0.65

선택과목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 5 4.46 0.65

기술과 가정의 분리 1 5 4.45 0.66

선택과목 지도를 위한 실습실 확보 1 5 4.44 0.66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제공 1 5 4.44 0.65

선택과목의 지도 자격의 명확한 규정 1 5 4.43 0.68

교실수업개선 위한 전문성 함양연수 제공 1 5 4.39 0.7

생활교양(군)에서탐구(군)으로 이동 1 5 4.37 0.71

교육과정 필수 시수 확보 1 5 4.26 0.93

전공과목 내용 심화 연수 제공 1 5 4.03 0.94

실습에 필요한 예산 증액 1 5 3.98 0.82

교과 인식 개선 홍보 1 5 3.65 0.99

Table 16.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response to high school credit system

기술⋅가정과의 고교학점제 대응 방향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선택 과목 조정

(명칭, 개수, 영역)

고등학교 재직 99 3.95 1.01

-2.20
*

중학교 재직 246 4.18 0.83

계 345 4.12 0.89

선택과목 지도 위한 

실습실 확보

고등학교 재직 99 4.31 0.68

-2.36
*

중학교 재직 246 4.50 0.65

계 345 4.44 0.66

교과 인식 개선 홍보

고등학교 재직 99 3.84 0.97

 2.28
*

중학교 재직 246 3.57 0.99

계 345 3.65 0.99

* p<0.05

Table 17.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the direction of coping with high school credit system

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참여에 대한 인식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 방법인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43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345명의 

자료를 SPSS 2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F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기

술⋅가정과 교육과정 편성 시수가 부족하고(61.1%), 교사 수도 

부족(53%)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응

답자의 62.0%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었고,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매우 높았다(4.47, 89.9%).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보

통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3.34),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중학교 교사에 비해 잘 알고 있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하

여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긍정적인 인식(37.7%)보다 부정적

인 인식(52.8%)이 많았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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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선택(3.88)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3.81)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선택 감소

(3.90)와 이에 따른 교사 전보의 어려움(3.75) 등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

가정 선택과목 구조에서 고교학점제 적용 적합성이 높은 과목

으로 ‘기술⋅가정(4.25)’, ‘가정과학(3.69)’, ‘공학일반(3.42)’, 

‘지식재산일반(3.37)’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창의경영

(3.16)’, ‘농업생명과학(3.01)’, ‘해양문화와 기술(2.89)’은 ‘정

보(3.34)’ 과목의 적합성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선택과목의 

조정(4.51), 선택과목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4.46), 

기술과 가정의 분리(4.45),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제공

(4.44)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재직 교사

에 비해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

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과 인식 개선 홍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보다 질 높은 기술⋅가정과

의 운영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기술, 가정과의 병합으로 

교과 시수 및 교원 수급 문제가 촉발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편성과 관련되어있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정에

서 함께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행히 본 

연구의 결과 기술⋅가정과 교사들이 향후 교육과정편성 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교 관리

자, 동료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기술⋅가정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

나 가정과 전공 교사는 ‘희망 전공 분야의 전문 내용 심화’에 

대하여 다른 전공의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술⋅가정교과

는 기계⋅로봇⋅자동차⋅항공 우주 등의 공학계열과 식품영

양⋅의복과 패션⋅주거⋅소비자와 가정관리⋅아동 및 가족 

등의 생활과학 분야의 다양한 심화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있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영향력 보

다 전공교육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연구 결과(Choi, 

2019)를 고려해본다면,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

술⋅가정 계열의 진로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설하기 위

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학생들

의 진로 선택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기대하는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기술⋅가정 선택 

감소를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과목

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교수학습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너무나 많은 수능 교과목은 고교학

점제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들의 수강 동기를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된다(Sung, 2019).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수능교과목

에서 기술⋅가정 교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진로와 관

련되어 있는 전문 분야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

이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수능과목을 대거 축소

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기술⋅가정’ 교과

(군)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위계에 맞게 ‘탐구’군으로 이

동하고, 선택과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수능과목에 포함시킴

으로써 학생들이 기술⋅가정 교과목을 선택하였을 때 불이익

이 없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2022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MOE, 2018a)에 따르면 수능과목은 국어

(공통, 선택-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수학(공통, 선택-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어(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사회 탐구 

9과목, 과학 탐구 8과목, 직업 탐구 6과목,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으로 2020학년도 이전에 비해 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확대되었다. ‘생활교양’군의 제2외국어와 한문 교과까

지 수능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술⋅가정 

교과목을 수능과목에 포함시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야 한다.

넷째, 예상했던 것과 같이 중학교 재직 교사에 비해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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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재직하는 기술⋅가정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고교학점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

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과 인식 

개선 홍보’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p<.05). 이에 따

라 기술과와 가정과 교육 공동체에서는 협력적으로 교과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고등학교에서 선택 가능성이 

높은 선택과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밝히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중등 교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직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고등학교 

재직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것과는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고등학교 

교사로 한정하여 질적 연구를 하거나, 고등학교 근무 경력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의 

중등학교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 편성 및 운영 실태를 구

체적으로 조사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차기 국가수준 교

육과정을 개발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문제는 기술⋅가정과 교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해진 학교교육과정 시수에

서 기술⋅가정과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학생을 비롯하

여 동료 교원, 학교 관리자, 학부모 등의 교육과정 관련자들의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동료 

교원, 학교 관리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의 기술⋅가정과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조

화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고등학교 기

술⋅가정과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는 연구로부터 미시적으

로는 기술⋅가정과의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과목 지도를 위하여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과 현직 교사를 위한 역

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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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참여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의표집 방법으로 전국의 중등 기술⋅가정과 교사 345명의 설문 자료를 SPSS 2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단위 학교에서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편성 시수가 부족하고(61.1%), 교사의 수도 부족

(53%)하다고 인식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으며(62.0%), 향후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매우 높았다(4.47, 89.9%).

둘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3.34) 긍정적인 인식(37.7%)보다 부정적인 

인식(52.8%)이 많았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3.88)과 전공 분야의 전문내용 심화(3.81)를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한 반면, 비입시 과목으로 인한 선택 감소(3.90)와 이에 따른 교사 전보의 어려움(3.57) 등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로선택과목의 조정(4.51), 선택과목의 교수⋅학

습 자료 개발 및 보급(4.46), 기술과 가정의 분리(4.45),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연수 제공(4.44)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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